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밀의 등숙기간 중 고온이 종자의 휴면성에 미치는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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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에 이상기상이 많아지면서, 밀 수확긱의 돌발적인 강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. 밀의 품질과 

생산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수발아는 종자의 휴면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, 본 시험은 밀의 

등숙기간 중 고온이 종자의 휴면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하였다. 

 

[재료 및 방법]

국내 밀 육성품종인 백중, 금강, 우리르 시험재료로 사용하였고, 구립식량과학원의 인공기상동에서 와그너포트를 이용하

여 재배하였다. 등숙기간 동안의 기온조건은 평균 온도 18°C(대조)와 22°C(고온)로 하였는데, 처리벼로 단계적으로 온도

를 상승시켜서 대조처리는 최종 21°C에서 수확하였고, 고온처리는 27°C에서 수확하였다. 밀 품종별로 생리적 성숙기에 

이삭을 절취하여 발아율, 발아지수, 수발아율, ABA 함량, GA 함량을 조사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백중은 대조처리에서 발아지수 0.39, 발아율 55%, 수발아율 13.2%를 보였지만, 고온처리에서는 발아지수 0.86, 발아율 

100%, 수발아율 79.3%를 보였다. 금강은 대조처리에서 발아지수 0.11, 발아율 31.7%, 수발아율 3.6%를 보였지만, 고온

처리에서는 발아지수 0.61, 발아율 98.3%, 수발아율 13.0%를 보였다. 우리는 대조처리에서 발아지수 0.04, 발아율 5.8%, 

수발아율 1.1%를 보였지만, 고온처리에서는 발아지수 0.19, 발아율 30.4%, 수발아율 5.1%를 보였다. 등숙기간 중에 

고온으로 발아지수, 발아율, 수발아율 모두 증가하였다. 수발아에 강한 저항성을 보이는 우리는 백중 및 금강과 비교하여 

발아지수, 발아율, 수발아율이 약간 증가하였다. ABA 함량 차이는 품종별로 함유량 차이는 있었지만 대조처리와 고온처

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또한 GA 함량 차이도 ABA와 마찬가지로 품종 차이만 있고, 대조처리와 고온처리에

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등숙기간 고온은 밀의 수발아율이 상승하는 원인으로 생각되지만, ABA나 GA의 함량은 

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른 요인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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